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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예물준비성가 340번    봉 헌 

영성체성가  178번    성체 앞에  

파견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황 영 선  장 택 규 탁 환 섭  조 은 경  Jin Tae Kim • Mina Kim 

8시 미사 윤 정 애 윤 석 채  홍 길 려 윤 건  Mina Kim • Catherine Lee 

9시 30분 미사  Irin Cho Brian Kim Dylan Park Songyee Kim Jung Won Lee • Andrew Oh 

11시 미사  오 캐 런  정 기 형  박 미 영  안 준 섭  Dylan Kim • Dylan park 

12시 30분 미사  양 만 석  황 혜 성  황 혜 성  임 칠 성  Kevin Kim • Eric Kim  

5시 미사  이 미 첼  문 소 영  문 소 영  김 남 효  청년 전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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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시몬 신부  

  오늘은 연중시기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 왕 대

축일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

치하심을 기뻐하며 경축하는 날입니다. 하느님께

서는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릴 모든 

권한을 아드님께 주셨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그분

의 뜻대로 흘러가야 하며, 마땅히 그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

의 섭리’라는 것, 즉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때 의도하셨던 세상의 이치 그대로 흐르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왕

이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분의 백성인 우리는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

조하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

의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주님께서는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악용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하느

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피조물을 바

라보시며 ‘보시니 좋았다.’고 전합니다. 하느님께

서 보시니 좋은 이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도록 다스

릴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악의 유혹에 빠져 하느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오직 하느님에게만 

권한이 있는 선악과를 따 먹은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느님께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유를 억

압하기 위해 제한을 두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되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한한 존재

인 인간은 결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

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느

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특히 오직 하느님에게

만 그 주도권이 있는 인간 생명에 관한 문제에 인

간이 개입하려고 할 때, 돌아오는 것은 죽음뿐입니

다. 인간 개인의 욕심은 하느님의 다스리심을 거부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인간은 불행에 빠지고 맙니다. 그것

이 곧 죽음입니다. 지금 현대에는 한 처음 하느님

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뜻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영

역을 침범하였던 것처럼, 인간은 지금도 여전히 하

느님을 거슬러 세상에는 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다스

리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제2독서인 코린토 1서

에서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

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세상의 

종말 때까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셔야 만이 진정 세상에 죄가 사라지고 평화

가 자리할 수 있습니다. 

  제1독서인 에제키엘 예언서에 주님께서는 말씀

하십니다. “나 이제 내 양 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겠

다. 자기 가축이 흩어진 양 떼 가운데에 있을 때, 목

자가 그 가축을 보살피듯, 나도 내 양 떼를 보살피

겠다. 캄캄한 구름의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 떼를 구해 내겠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우

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

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분이 참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다스리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할 것입니

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영광에 싸여 천사와 함께 오시는 예수

님께서는 옥좌에 앉으시어 당신 앞에 모인 모든 민

족들을 양과 염소로 가르실 것입니다. 그때 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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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은 올해 연중 34번째 마지막 주일로 “온 누

리의 임금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대축일’입니

다. 이로써 올 전례력의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우리는 보통 한 해를 보낼 때 ‘다사다난한 한 해’라

고 표현합니다.  
 
  그 어느 때도 다사다난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많은 일과 많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스갯 소리로 배고파도 죽겠고 

배불러도 죽겠다고 표현하는 것이 삶의 현실입니

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수사적 표현의 다사다난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공포를 느끼고 숨죽이며 생활

한 100일 이상의 고통스러운 사회격리를 경험했고 

그 위험은 아직도 우리 일상을 위협하며 또다시 사

회격리의 위험을 알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불안한 생활의 끝이 올까 기다리며 일

상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

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내의 힘이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이 힘든 여정을 견

뎌내고 있습니다. 힘들 때와 지칠 때 기도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는 공동체 식구

들의 염려와 응원의 기도로 힘을 얻습니다. 따듯한 

한마디의 말과 미소가 힘이 됩니다. 주일 미사에 참

례해서 말 한마디 안 나눠도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더불어 하느님을 찬미한다는 사실 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함께 믿고 함께 하느님을 찬미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며 응원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축복받은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주님께 감사합

니다.  
 
  우리는 불평을 하지만 그 불평 속에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희망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느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감사드리는 

사람입니다. 삶의 고통도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삶의 한 부분이며 ‘희망

의 시작’ 하느님은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

도인인 까닭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먹고 어제를 떨치고 오늘을 살아가

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의 고통은 모래의 밝은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부활의 

영광인 파스카의 신비로 보여주신 하느님의 약속입

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 부

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누리의 임금이라 모십

니다. 힘으로 군림하시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

의 자유를 위해 봉사하시고 희생하는 하느님 나라

의 왕입니다. 이 세상도 그분의 발아래에서는 하느

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오늘 주일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다음 주 ‘기

다림’으로 새로운 한 해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예
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코로나바이러스의 

종식을 기다리고 우리의 행복한 일상을 기다리고 

밝은 미래를 기다립니다. 이 모든 기다림의 이유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게 잘 준비된 기다림이길 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 떠올려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들

이는지 우리의 자세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으로 자기가 원하

는 방식대로만 산다면,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들

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온 세상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이뤄지기를 기도하며, 아

울러 우리 마음속에도 온전히 그분의 가르침만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청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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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두가 참 힘듭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 또는 사소한 이야기,  

답답한 마음을 나눌 분은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님 이메일  

spchrectory@gmail.com으로  

기도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웹사이트는 StPaulQueens.org입니다. 

넷째 주일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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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며 힘든 와중에도 빼놓을 수 없는 ‘대림 피정’과 

‘성탄 판공’을 계획했습니다.  
 
  대림 피정은 대림 둘째 주일(12월 6일)과 셋째 주

일(12월 13일) 두 주에 걸쳐 새로 부임하신 박 효식 

사도 요한 신부님께서 강사로 수고해 주실 것입니

다.  
 
  그리고 성탄 판공은 12월 1일 화요일과 12월 3일 

목요일 양일간에 걸쳐 오전 오후 4차례로 나눠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는 안전을 위해 판공 참여자

의 수를 분산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자세한 시간과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립니다.  
 
  우리 중에는 성당은 무조건 위험한 곳으로 가기 

무섭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뉴스를 

들으며 생긴 두려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당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

습니다. 오히려 슈퍼마켓에 가거나 식당에 가는 것

만큼 위험하지 않습니다. 미사는 유튜브로 참례하

더라도 판공 성사에는 많이 참석하시어 깨끗한 마

음으로 새해를 새 희망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서로 나누며 이겨 나가길 

바랍니다. 나보다 좀 더 힘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님의 은총을 풍성히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

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

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오 2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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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알 림 

성당 기금 마련 바자회  

COVID19로 인하여 올해는 예전과 달리 먹거리 

관련 바자회는 하지 않습니다.  

경품권과 도네이션 위주로 진행 됩니다.  

경품 추첨일과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날짜 : 12월 13일(일) 

경품 내용 

1등 : Cash $2,000 (1명) 

2등 : Apple Ipad Air 256GB (Wifi only) (1명) 

3등 : 공기 청정기 (2명) 

4등 : 다이슨 무선 청소기 (3명) 

5등 : 에어프라이어 (5명) 

6등 : 공진단 (20명)  

그 외 행운상과 아차상등 다수의 상  

성당 바자회 도네이션  

바자회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박영서 베드로 $3,000 

2 한해남 요셉 $2,000 

3 추영철 미카엘 $2,000 

4 익명   $2,000 

5 베드로, 하상회, 대건회 친선 골프대회 $1,100 

6 오세정 바오로  $1,000 

7 노태균 타디우스 $1,000 

8 익명  $1,000 

9 정봉재  $500 

10 플러싱 삼원각  $500 

11 울뜨레아 사무국  $300 

12 박상호 야고보  $300 

13 파랑새 콜택시 김기영 가밀라 $200 

14 이종민 베드로  $200 

15 이종배 안드레아  $100 

물품 도네이션  

1 박노태 요셉 산삼 공진단 10 박스 

2 우지섭 다미아노 녹용 명품 공진단 10박스 

알 림 

구역분과 물품 판매  

구역분과에서 바자회 물품 판매를 사목회 안내  

데스크 옆에서 합니다.  

일시 : 11월 22일(오늘)  8 a.m.부터  

품목 : 비타민 C, 마사지 미용팩,  

         오징어 맥반석포 4종류,  

         올가닉 100% 배즙(도라지배즙, 생강배즙) 

특별헌금  

성령기도회 물품 판매 

성령기도회에서 바자회 물품 판매를 합니다.   

일시 : 11월 22일(오늘)  8 a.m. - 1 p.m.  

품목 : 손 소독제, 화장 클리닝 티슈 

대림 피정  

대림 판공성사  

바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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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 광고주 모집 

로사리오회 물품 판매  

로사리오회에서 판매대를 열었습니다.  

새우젓과 곡물등을 판매합니다.  

김치병 빈병도 수거합니다.  

많은 이용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식품 나눔  

퀸즈성당에서 매주 화요일 3 p.m. 식품을  

나누어 드립니다. 선착순 15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나회 물품 판매  

안나회에서 물품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장소 : 성당 친교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로사리오회 도네이션 접수  

로사리오회에서 가게 창고 물건 정리를 하시는 

분의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문의 : 최광애 요안나 (917) 558-1582 

2020년 “나눔과 기쁨” 

(연말 이웃돕기 사랑나눔 행사)   

예방 접종 

성당문 개방 시간  

성당문 개방 시간은  미사 시작 30분 전  

입니다. 날씨가 점차 싸늘해져 가는 겨울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성당문 개방 시간을 꼭 확인하시

고 성당에 오시기 바랍니다.  

나눔과 기쁨 도네이션  

한해남 요셉 $50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료 독감 예방접종  

날짜 : 11월 22일(오늘)  9 a.m.—12 p.m.  

인원 : 퀸즈성당 신자 중 선착순 50명 

후원 : 뉴욕 의사협회/간호사회와 유니온 약국  

접수 장소 : 사제관 옆 텐트 

접종 장소 : 교육관  

문의 : (917) 523-2123 

예방접종의 우선 순위는 무보험자부터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접수 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필수 입니다.   

성경통독 후기 모집 

1월1일(수)부터 시행된 성경통독 후기를 모집

합니다. 어려움 속에 처한 요즈음 매일 성경을 

읽으며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사

랑 이야기를 이웃들과 나누고 싶은 분은 “성경

통독 후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방법 

 A-4용지(Letter size) 1매 분량 

 연락처기입 필수 

 stpauledugroup@gmail.com 또는 사목회 

안내데스크에 제출  

추수감사절 사무실 휴무  

11월 26일(목) 추수감사절 관계로 성당 

사무실은 휴무입니다. 7 a.m. 미사는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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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헌금 

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두레 월 기도모임  

가톨릭 봉사단체인 두레에서 화상 기도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청년까지를 대

상으로 한 이 기도모임에서 소모임을 통해 의견

을 나누고,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며 주님에게 한 

몸 한 뜻이 되어 호소하고, 개인 기도를 드리며 

주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도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Zoom어플리

케이션 로그인 정보가 필요하므로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이메일이나 인스타그램 메세지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 매주 3째주 토요일 8:30 p.m.  

이메일 :  duraeteam@gmail.com 

인스타그램 : @_du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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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ssion  

By Fr. Joseph Veneroso, M.M.  

Solemnity of Our Lord Jesus Christ, King of The Universe 

       Weekly Homily                                                                                                                                                     November 22, 2020 

By Fr. Joseph Veneroso, M.M.  

   A cartoon shows a boyfriend and girlfriend sitting on a hill on a romantic, star-lit night. The young man 
looks up at all the beautiful stars in our Milky Way and exclaims, “Wow! The universe is a wonderful 
place!” The young woman looks at him and says, “Compared to what?” She has a point. The universe is 
everything: stars, planets, galaxies and everything in it; our earth, seas, mountains, plants and animals. Our 
liturgical year comes to a close with today’s celebration of Jesus as King of the Universe. That’s a pretty 
big kingdom! During Advent we start expecting Christ to come as king of the Jews; we end by proclaim-
ing him king of all that is. 
 
   The first reading reminds us the Lord is our shepherd. The second reading proclaims Jesus as king. But 
the gospel tells us, this shepherd-king will come at the end of the world to be our judge. Notice what Je-
sus will judge us by: not for going to Mass every Sunday, or praying the rosary every day. Not even for 
being Catholic. These are all wonderful, good and necessary, but in the end we will be judged for what we 
do—or don’t do—for the least of our brothers and sisters: the hungry, the sick, the poor and imprisoned. 
You see, it doesn’t matter if Jesus is the king of the universe if he isn’t first king of your heart.  

4th Sunday in November                                                                                      

Out Lord Jesus Christ,  
King of the Universe  
 

Almighty ever-living God, whose will is to restore all 
things in your beloved Son, the King of the universe, 
grant, we pray, that the whole creation, set free from 
slavery, may render your majesty service and ceaselessly 
proclaim your praise.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your Son, who lives and reigns with you in the unity of 
the Holy Spirit, one God, for ever and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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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s 

In order to keep our church members healthy, we 
would like your help. We are asking fo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o help with the disinfection of the 
church after the mass you attended is over. Supplies 
will be provided. 

Sharing Love  
Date : Until Dec. 31st (Thu) 
We accept cash and gift cards.  
Please help our fellow church members by providing 
the requested gift. There will be a box to put in all do-
nations on the parish council help desk.   

Special Collection  

Durae Monthly Prayer meeting  
Durae, a Catholic Service Team is hosting a monthly 
virtual prayer meeting. We invite high school students 
and young adults for small group discussion, praise and 
time of prayer.   
Please contact us for the Zoom log in information via 
email or Instagram. 
Time : Every 3rd Saturday at 8:30 p.m.  
Email : duraeteam@gmail.com 
IG : @_durae 

Church Office Closed (Thanksgiving Day) 
Date : Nov. 26th (Thu) 
There will be 7 a.m. mass.  

Advent Confession  
Date : Dec. 1st (Tue) & Dec. 3rd (Thu) 
Time : 10 a.m. - 12 p.m.  
            8 p.m. - 9:30 p.m.        



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Our Lord Jesus Christ, King of the Universe                                                                      November 22, 2020 (Year A)  No. 2501 

Responsorial  
Psalm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Prophet Ezekiel      
   Ezekiel 34:11-12,15-17 (160A)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1 Corinthians 15:20-26, 28 
Communion Antiphon 
   The Lord sits as King for ever.  
   The Lord will bless his people with peace.  

 

  
 

◎ Lord, hear our prayer.

◎

◎

◎

◎

I m
yself w

ill look after and tend m
y sheep. 


